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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언

한 민족 언어의 감각어는 세계에 대한 그 민족 구성원의 독특한 태

도와 판단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색채어는 눈을 통해 들어온 자

극에 대한 독특한 분류, 판단, 인상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색채 자

극이 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은 색채 자극의 일반성과 인간 감각 기관의

공통성으로 인해 모든 언어에 일정한 보편성을 드러낸다1). 한국어 색

1) Berlin & Kay(1969)는 세계 여러 나라 언어의 색채어를 조사한 후 모든 언
어는 11가지의 색채어에서 기본 색채어를 뽑아 쓴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
색채어의 설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Berlin & Kay(1969),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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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 Kay(1969)의 색채어 발달 단계 이론은 언어상대성 이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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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어는 이러한 색채어 체계의 의미론적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한국어

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표색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어 색채어의 독

특함과 풍부함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 . 검다 - 가맣다, 거멓다, 까맣다, 꺼멓다, 새까맣다, 시꺼멓다, 새카맣

다, 시커멓다

. 가무끄름하다, 거무끄름하다, 가무대대하다, 거무데데하다, 가무댕

댕하다, 거무뎅뎅하다, 가무레하다, 거무레하다, 가무숙숙하다, 거무숙숙

하다, 가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가무스레하다, 거무스레하다, 가무잡

잡하다, 거무접접하다, 가무족족하다, 거무죽죽하다, 가무촉촉하다, 거무

축축하다, 가무총총하다, 거무충충하다, 가무칙칙하다, 거무칙칙하다, 가

무퇴퇴하다, 거무튀튀하다, 가뭇하다, 거뭇하다, 가무께하다, 거무께하다,

……

( )에서 기본 색채어 검다에서 변이와 파생을 거쳐 나온 -앟/엏- ,

새/시- 형 색채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파생 색채어는 색채 표

상의 기능이 다른 파생 색채어에 비해 두드러진다. ( )에서 기본 색채

어 검다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다른 파생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파생어들은 매우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또한 이들 파

생어의 수와 표현되는 뉘앙스와 느낌의 다양함은 지구상의 어떤 언어

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2). 이러한 색채어들은 다음 그

림과 같이 중핵어와 위성어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검다

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수정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색채어

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여기에는 기본 색채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만을 예로 들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국어 색채어는 형용사를 기본형으로 한다. 형용사 외
에 명사, 부사, 동사도 매우 다양하게 파생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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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색채어의 체계성과 다양성이 이러함에도 한국어 색채어의 표

색 체계와 각각의 색채어가 지닌 의미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미해

보인다. 다음 예는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색채어의 의미이다.

금성국어대사전

(1995 )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1999)

감다
빛깔이 산뜻하게 검

다.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짙

다.

검다 빛이 먹빛 같다.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

다.

가맣다 새뜻하고 짙게 감다. 밝고 엷게 검다.

거멓다 조금 희미하게 검다. 어둡고 엷게 검다.

까맣다 가맣다의 센말.
불빛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이 밝

고 짙게 검다.

꺼멓다 거멓다의 센말.
물체의 빛깔이 조금 지나치게 검다.

거멓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새까맣다 아주 짙게 까맣다. 매우 까맣다.

시꺼멓다 아주 짙게 꺼멓다. 매우 꺼멓다.

새카맣다 새까맣다의 거센말.
매우 까맣다. 새까맣다보다 거센 느

낌을 준다.

시커멓다 시꺼멓다의 거센말.
매우 꺼멓다. 시꺼멓다보다 거센 느

낌을 준다.

위의 색채어 풀이를 보면 아주 , 매우 , 다소 , 센 , 거센 등의 정도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3). 또한 한국어 색채어에는 표색

3)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색채어 접두사 새- 와 시- 는 강조점이 서로 다르며
각각의 파생 색채어마다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매우나
아주로 풀이하는 것은 의미 기술상의 착오라 할 수 있다. 센 , 거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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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에 더하여 특별한 느낌이나 태도가 덧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4) 이에 대해서도 기술해 준다면 색채어의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색채어에 대한 이 정도의 뜻풀이로는

한국어 색채어가 지닌 의미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글은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색채어

의 체계적이고 풍부한 표현성의 일면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색 체계에 대한 연구는 색채 과학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색을 계

통적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색상, 명도, 채도라는 삼속성을 기준으로 체

계적인 색공간을 설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색채의 삼속성의 관계를 입

체적인 색채 공간에 나타낸 것을 색좌표계라 한다. 색채를 색좌표계에

배열하는 방법에는 물리적인 측정의 결과에 따르는 방법과 인간의 색

채 시감에 의존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방법은 실제 상당

한 차이를 드러낸다5). 인간의 색채 시감은 매우 예민하여 약 900만 가

지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으며 민족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보편적이다.

이에 인간 시감과 일치하는 색좌표계를 창안하려는 노력이 20세기 초

부터 시작되었는바 먼셀 표색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의 화가

알버트 먼셀은 1905년 색상, 명도, 채도로 각각 분류한 수많은 색지를

만들고 이것을 눈으로 비교해 봐서 등간격의 시감색차를 배열한 먼셀

표색계를 창안하였다. 현재는 수정 먼셀 표색계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풀이말도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차이인지를 기술해 주어야 정확한 뜻풀

이가 될 것이다.
4) 까맣다, 새까맣다, 새카맣다와 꺼멓다, 시꺼멓다, 시커멓다는 순수한 색채
표상 기능에서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별첨 설문
조사 결과 참조) 그렇다면 이들 어휘의 뉘앙스의 차이는 색채어에 내포되
어 있는 태도와 느낌, 또는 사용상의 제약 등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
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물리적인 측정의 결과에 따라 색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준적인 표색계
가 CIE 표색계인데 이 표색계를 보면 사람의 색채 시감과 커다란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 계열의 색채는 좌표 상에서는 커다란 색차
(거리)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색이다. 반대로 빨강 계열의
색채는 좌표 상에서는 작은 색차(거리)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색이 된다. 김경인·김창순(1999), pp.97-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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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색계에 따라 색을 기호로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인간의 보편적인 색채 시감을 반영한 표준 시감표색계를 설

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보편적인 색체시감이 언어 공동체에

반영된 해당 언어의 표준적인 색채어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이 글은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체계를 찾아보려는 시도

의 결과이다.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를 밝히는 것은 한국어 감각어의 한 특성

을 밝혀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색채어

를 쉽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Ⅱ . 무엇을 기본 색채어로 삼을 것인가

Berlin & Kay (1969)는 한 언어의 기본 색채어로 분류되기 위해서 해

당 색채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6).

한 형태소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른 색채어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사물에 적용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선정 작업을 할 때는 해

당 언어의 특성에 맞게 선정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 색채의 종류

가 무엇인지, 기본 색채의 종류가 언제부터 확립되었으며 해당 기본

색채어의 어원은 무엇인지, 해당 색채어가 다른 파생 색채어의 어근

역할을 하는지, 해당 색채어의 색채 표상 범위가 충분히 넓은지, 해당

6) Berlin & Kay(1969), pp.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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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어의 색채 표상 범위에서 뚜렷이 모아지는 초점 색채가 있는지 등

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 색채는 黑, 白, 赤, 靑, 黃의

다섯 가지이다. 한국어 기본 색채어가 5색 체계를 이룬다는 데 대해서

는 논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어떤 어휘를 기본 색채어로 잡

느냐 하는 데 있다. 실제로 기본 색채어로 제시되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 희다, 검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 흰색,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누른색

. 하양, 까망(검정), 빨강, 파랑, 노랑

. 흰색, 검정색, 빨강, 파랑, 노랑

( )의 경우 김창섭(1985), 임지룡(1992)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기본 색채어로 삼고 있는 것들이다.

( )은 ( )과 함께 그 명사형으로 제시되는 경우인데 이를 독립된

단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7)와 함께 독립된 단어로 인정하더라도

합성어라는 특성으로 하여 기본 색채어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있다. 홍선희(1982)에 이런 예가 보인다.

( )은 ( )에서 파생된 형용사인 하얗다, 까맣다, 빨갛다, 파랗다, 노

랗다의 명사형이다. 한국어의 기본 오색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색채어

지만 파생어이고 표색의 범위가 좁아서 기본 색채어로 인정하기는 어

렵다.

( )은 1964년 한국공업규격의 기본 색이름으로 제정된 것이다. 유채

색의 기본 색이름 10개 중에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가 있고, 무채색의

기본 색이름 5개 중에 흰색, 검정색이 들어가 있다8). 이 경우도 ( )과

7) 금성국어대사전의 경우에는 표제어로 등장하지 않고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
어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8) 1964년 11월 30일 제정된 한국공업규격의 기본 색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
채색: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무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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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기본 색채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몇몇 논자들이 ( )의 희다, 검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와

( )의 하양, 까망(검정), 빨강, 노랑, 파랑을 공히 기본 색채어로 설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9). 이러한 혼동은 동일한 기본 색채어의 다른 품사

형태라는 단순한 차이로 보아 넘기기에는 자못 심각하다. 이는 기본

색채어의 개념 정립에 대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 )은 각각 하얗다, 까맣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의 명사형

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 )의 어휘들과는 수준이 전혀 다른

어휘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수준이 다른 어휘들을 특별한 근거도 없

이 같이 기본 색채어로 인정할 수는 없다10). 그렇다면 품사 형태와는

상관없이 ( )이나 ( ) 하나만을 기본 색채어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기본 색채어의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 )이다.

( )의 경우 다른 어휘의 파생형이라는 점과 색채의 포괄 범위가 좁고

상위의 색채어에 포괄된다는 점에서 기본 색채어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형용사이며 이에 대응하는 명사형이

없다는 점이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의 어휘들은 각각 그 표색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무엇을

흰색,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 또한 등색상면에서의 색조 구
분을 위한 수식어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해맑은, 밝은 회, 회, 어두운
회, 검은, 연한, 우중충한, 어두운, 밝은, 짙은, (기본 색명), 새뜻한> 이들
기본 색이름과 색조 수식어는 한국어 색채어의 고유한 표색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 규격에 맞추어 해당 색이름과 수식어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표준 표색 어휘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어휘들
이 한국어 색채어의 고유한 표색 체계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9) 정재윤(1989), pp.104- 105, 김방한(1998), pp.225- 226.
10) 형용사 형태와 명사 형태의 기본 색채어를 구분 없이 제시하는 것은 다른
언어의 기본 색채어의 특성을 유추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한다.
즉, 영어의 기본 색채어 11개(white, black, red......)는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
가 같으며 일본어의 기본 색채어(siro- siroi(白), kuro- kuroi(黑), aka- akai
(赤), awo- awoi(靑), kiro- kiroi(黃))는 명사와 형용사의 어근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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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색으로 삼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색채어의 보편적인 발달 단계를

연구한 Berlin & Kay (1969)도 이 점에 착안하여 초점 색채(focal color )

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초점 색채는 기본 색채어의 가장 원형적인

색을 가리킨다. 기본 색채어의 표색 범위는 대부분 특정한 초점 색채

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를 이룬다.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초점 색채를 표상하는 색채 대상물은 다음

과 같다.

검다 - 머리카락

희다 - 눈

붉다 - 피

푸르다 - 하늘

누르다 - 익은 벼11)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를 ( )으로 삼고 위와 같이 초점 색채를 설정

함으로써 지금까지 기본 색채어의 개념에 나타난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한국어 색채어의 특성도 잘 드러낼 수 있다.

한국어 기본 색채어를 정하는 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변이어(allolexeme)12)에 대한 것이다. ( )에서 검다(감다)와 누르다(노

르다)는 변이어가 교체를 이룬다.

감다∼검다 교체는 감다가 고형이고 검다는 발달형인 듯하다. 감

11) 기본 색채어의 초점 색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색지를 이용한 엄밀한 실험
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기본 색채어에 대한 색채 대상물 조사 결과를 참
조하였다. <부록1> 참조.

12) 변이어(allolexeme)의 개념은 김광해(1993)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변이
(variation)라는 개념은 구조언어학에서 음운부와 형태부의 두 층에 관한 설
명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음소(phoneme) - 변이음(allophone), 형태소
(morpheme) - 변이형태(allomorph)와 같이 적용되었다. 이들과 나란히 어
휘부층에다가도 어휘소(lexeme) - 변이어(allolexeme)라는 구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이어는 독립성이 강하여 사전에도 독립된 단어로 나타나므
로 하나의 어휘소를 나타내는 다른 어휘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다. 변이어휘
소(allolexeme)라 이름 붙인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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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활용형으로 쓰인 것은 15세기 <月曲>에서뿐이고 대부분이 物

名에 합성어로 남아 있는데 반하여 검- 은 근세어에 오면서 많은 활용

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3).

노르다∼누르다 교체도 중세어에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黃曰那論[nu- r n] <계림유사>

瞻婆 곳 일후미니 비치 노 고 香氣 저 니라 <월인석보>

두 귀 누르니 <두시언해초간>14)

감다∼검다 교체는 현대에 와서 검다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

으며 노르다∼누르다 교체도 누르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어

느 한 쪽이 현저하게 많이 쓰이고 다른 한 쪽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므로15) 주로 사용되는 변이어를 기본 색채어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 한국어 기본 색채어의 체계

한국어 기본 색채어는 어감과 상징 면에서 뚜렷한 대립을 이루는 두

쌍의 색채어와 대립을 이루지 않는 하나의 색채어로 구성된다.

13) 이남덕(1983), p.9.
14) 백문서(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p. 99에서 인용.
15) 대학생 35명에게 감다와 노르다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 내용 감다 노르다

우리말에 감다 , 노르다라는 색채
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35명 중 0명 35명 중 29명

색채어 감다 , 노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35명 중 0명 35명 중 0명

색채어 감다 , 노르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35명 중 0명 35명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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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희다 ↔ 검다(명암의 대립)

. 붉다 ↔ 푸르다(온냉의 대립)

. 누르다

희다는 그 고형이 다로 (太陽)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본

다. 검다는 흐리다, 그늘, 감추다, 훔치다 등과 어원이 같으며 이들은

모두 빛(또는 물체)이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16). 희다 ↔ 검다 의 명

암 대립은 그 어원에서부터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어의 느

낌에 대한 설문 조사(부록 참조)에서도 검다 계열에서 어둡다, 탁하

다, 멀다, 무섭다 등의 반응이 많으며 희다 계열에서 밝다, 눈부시다,

순수하다 등의 반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희다 ↔ 검다 대립은 표색 관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희다와

검다 사이에는 중간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17) 두 색채 사이의 혼

색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18). 즉 희다와 검다는 개념상 양극에 위치

하고 있어 서로 만나지 못함을 의미한다.

붉다 ↔ 푸르다는 온냉의 대립을 이룬다. 붉다의 고형은 븕다인데

16) 이남덕(1983), P.16 참조.
17) 회색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외래어이며 엄밀하게 말하여 검다의 표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8) 한국어 기본 색채어 사이의 혼색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검다 + 붉다): 검붉다

(검다 + 푸르다): 검으락푸르락하다, 검푸르다, 감파랗다, 검퍼렇다,
감파르다, 검푸르죽죽하다, 감파르족족하다, 감파르잡잡하다, 검푸

르접접하다

(검다 + 누르다): 감노르다, 감노랗다, 검누르다, 검누렇다

(희다 + 붉다): 희뜩벌긋하다, 해뜩발긋하다, 희붉다, 희불그레하다
(희다 + 누르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누끄름하다

(누르다 + 붉다): 누르락붉으락하다, 노라발갛다
(누르다 + 푸르다): 누르락푸르락하다

(푸르다 + 누르다): 푸르누렇다, 푸르누레하다, 푸르락누르락하다
(붉다 + 푸르다): 붉으락푸르락하다

정재윤(1989), P.11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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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원을 블(火)에서 찾는다. 푸르다의 고형은 프르다인데 그 어원

을 플(草)에서 찾는다. 색채어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붉다 계

열은 뜨겁다, 흥분, 활기, 정열 등이 많이 나오고 푸르다 계열은 시

원하다, 차갑다, 섬뜩하다, 춥다, 싸늘하다 등이 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색관계에서도 그 대립이 나타나는바 붉다와 푸르다 사이

의 혼색 표현으로는 붉으락푸르락하다가 유일한데 그 의미는 흥분하

여 안색이 극단적으로 변함을 의미한다.

누르다는 다른 색채어와 특별한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누르다는

다른 색채어와의 혼색 표현도 골고루 발달해 있다.

한편 검다와 푸르다는 친연성이 강하다. 각주18)에서 제시한 혼색 표

현을 보면 (검다+푸르다) 혼색 표현이 가장 발달해 있다. 혼색 표현이 발

달해 있다는 것은 색상 스펙트럼에서 두 색이 인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희다와 푸르다는 대립 관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혼색 표현

이 보이지 않는다. 희다와 푸르다는 표색 체계에서 교섭이 없는 관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푸르다가 희다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검다와

가까운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검다와 붉다 사이에

서도 엿보이는데 검다와 붉다 사이에 나타나는 혼색 표현은 검붉다

가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오색 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표시할 수 있

다(↔는 대립 관계, 는 가까운 관계, - - -는 먼 관계를 나타낸다).

누르다

검다(暗)

붉다

(溫) 푸르다

(冷)

희다(明)

<한국어 기본 색채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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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색채어의 색채 스펙트럼을 표시하

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어 색채 스펙트럼은 기본 색채어 체계의 사각

뿔을 꼭지점에서부터 내려다본 모습과 같다.

검다

붉다 누르다 푸르다

희다

<한국어 색채어의 색채 스펙트럼>

Ⅳ . 기본 색채어의 변이와 파생

한국어 기본 색채어는 체계적으로 변이와 파생을 한다. (1)의 ( )과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파생형들은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라는 변

이를 거친 다음에 접미사와 접두사의 결합에 의해 파생된 것들이다.

여기서는 (1)의 ( )에서 볼 수 있는 -앟/엏- 형과 새/시- 형을 중심으

로 살펴보겠다19).

19)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어 색채어의 파생이 워낙 복잡하여 파생
관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만만찮은 연구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의 ( ) 유형은 이번 색채 대상물 설문 조사의 항목이므로 이를 중심으
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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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색채

어

1차 변이

(모음 교체)

2차 변이

(자음

교체)

-앟/엏- 파생 새/시- 파생

검다 검다, 감다

검다, 감다,

껌다, 깜다

(컴- , 캄- )

거멓다, 가맣다,

꺼멓다, 까맣다

새까맣다, 시꺼멓다,

새카맣다, 시커멓다

희다
하이- , 허이

- (희- , 해- )
하얗다, 허옇다 새하얗다, 시허옇다

붉다
밝- , 벍-

(붉- , 볽- )

밝- , 벍- ,

빩- , 뻙-

발갛다, 벌겋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푸르

다

파르- , 퍼르

- (푸르- , 포

르- , )

파랗다, 퍼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누르

다

누르다, 노르

다
누렇다, 노랗다 샛노랗다, 싯누렇다

위의 표에서 기본 색채어의 변이와 파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

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가 이루어진 뒤의 색채어

의 파생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여 여기에 제시된 것들 외에 (1)의

(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수많은 어휘들이 파생된다.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 현상은 미세한 의미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어형의 수정을 가하는 현상의 하나이다. 모음이나 자음의 교

체에 의해 분화된 어휘는 의미상으로 매우 가까운 공통적 의미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모음 교체 현상은 한국어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

상 중의 하나로 어감상의 차이 또는 감정적 가치의 분화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어휘의 지시적 의미의 분화를 이루기도 한다. 자음 교체 현

상도 모음 교체 현상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어휘의 발달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다20).

한국어 기본 색채어의 분화는 기본 색채어의 변이에서부터 체계적으

20) 김광해(1995), 자음 교체에 의한 어휘 분화 현상 ,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
용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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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된다. 한국어 기본 색채어들은 모음 교체를 통하여 다양한 파

생형의 어간을 형성한다. 모음 교체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자음 교

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검다와 붉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자음 교체를 통하여 다양한 파생형의 어간을 형성한다.

-앟/엏- 에 의한 파생과 새/시- 에 의한 파생은 모든 기본 색채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들 파생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앟/엏- 파생어들은 다시 명사화 접

미사 이 붙어 명사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앟/엏- 형과 새/시-

형 파생 색채어들은 다른 파생 색채어에 비해 색채 표상을 분화시키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 (cf. (1)의 ( )에 나오는 예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품사 형태가

형용사일 뿐 아니라 기본 색채어의 변이와 파생에서도 형용사형이 그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명사형이나 부사형은 이들 형용사형에서 부

분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 기본 색채어는 매우 체계적

인 변이와 파생을 통하여 색채어를 분화시키며 색채어 분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형용사형이다.

Ⅴ . -앟/엏 - , 새/시 - 형 파생 색채어의 표색 체계

한국어 파생 색채어들은 정밀하게 분화된 표색 체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이 어휘들이 표상하는

색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한국어 파생 색채어의 표색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모어 사용자들

의 언어 직관을 조사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조건이 필요하다.

색채 표상의 분화가 주요한 기능인 어휘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조사하는 색채어의 형식과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

대상 색채어의 수가 적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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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파생 색채어들이 바로 4에서 살펴본 어휘들이

다. 이들 파생어들은 감정적 가치(emotive value)가 다른 파생 색채어

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으며 색채 표상에서 어느 정도 등간격을 유지하

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파생 절차에 따라 파생된 형용사들이다. 색

채어의 수도 기본 색채어당 4개에서 8개 사이로 적당하다.

색채어의 색채 표상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색지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적당한 색을 골라내게 하는 방법과 해당 색채어에 가장 전

형적인 색채 대상물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색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한 초점 색채를 분석해 내는 데는 적당하지만 시

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제시하는 색지에서 전형적인 색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21). 전형적인 색채 대상물을 기술하게 하

는 설문 방법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초점 색채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지만 그 색채어의 용례에 걸맞는 전형적인 색채 대상물을 찾아

낼 수 있고 해당 색채를 언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총 60인의 피험자들에게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구성은 10대 15명(중학생), 20

대 25명(대학생, 대학원생), 30대 18명(대학원생, 교사), 40대 2명(교사)

이다. 주로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조사하

였으나 장년 및 노년층의 대상자가 없다는 점이 조사의 제한점이었다.

<누르다 파생 색채어>

샛노랗다: 총 응답수 34개. 색채 대상물은 개나리(10), 병아리(8), 은행잎

(4), 잘 익은(농익은) 참외(2) 등의 순이었다.

21) 색채 과학에서 제시하는 표색 시스템은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성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채 배열과는 어느 정도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노랑 계열은 순수한 하양과
순수한 까망의 배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바래고, 때가
끼고, 변질되고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지 않은 다른 빛깔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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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다: 총 응답수 41개. 병아리(11), 개나리(9), 은행잎(8), 바나나(2) 등

의 순이었다.

누렇다: 총 응답수 49개. 누렁이(13), 익은 벼(7), 안 닦은 이(7), 황달 걸

린 얼굴(3), 담뱃진이 묻은 이(2), 똥(2), 색바랜 내의(2), 누렁소(2) 등의

순이었다.

싯누렇다: 총 응답수 24개. 안 닦은 이(6), 누렁이(2), 황금(2), 흙탕물(2)

등의 순이었다.

우선 샛노랗다와 노랗다를 비교해 보면 색채 대상물의 분포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두 색채어는 표상하는

색채가 거의 동일하다. 샛노랗다는 개나리가, 노랗다는 병아리가 앞

서 있지만 표색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둘 다

표색의 범위가 좁다. 누렇다와 싯누렇다도 색채 대상물의 분포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표색의 초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누

렇다는 짙고 약간 어두운 노랑(누렁이)을, 싯누렇다는 빛이 바래고 변

질되어 불순한 느낌을 주는 색(안 닦은 이)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두

색채어 모두 표색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샛노랗다(개나리)
누렇다 싯누렇다

노랗다(병아리) (누렁이) (안 닦은 이)
짙다 짙다 옅다

밝다 어둡다 어둡다

순수하다 불순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짙다 - 옅다 , 밝다 - 어둡

다 , 순수하다 - 불순하다의 변별 자질에 관한 것이다.

짙다 - 옅다의 변별은 해당 색상의 濃淡을 표현한 것이다. 색채 과

학에서는 채도라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채도는 유채색인 해당 색

상의 포함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짙다 - 옅다는 무채색인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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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하양까지 포함하여 순색의 농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밝다 - 어둡다 변별은 해당 색상의 明暗을 표현한 것이다. 색채 과

학에서는 명도라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명도는 해당 색상에 무채

색인 하양과 까망이 포함된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밝다 - 어둡다

는 눈에 느껴지는 느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색채에 하양과 까

망이 섞여 있는 비율뿐만 아니라 대상물을 비추는 빛의 세기, 빛의 산

란 정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희다 , 검다 계열에 적

용되는 밝다 - 어둡다 자질은 명도에 의한 변별이라기보다는 산뜻한

정도, 윤기의 정도 등을 변별하는 기준이 된다.

순수하다 - 불순하다 변별은 기본적인 자질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

라 색채어에 덧붙는 의미 자질이다. 순수하다는 < -변질> , 불순하다

는 < +변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濃淡과 明暗을 기본적인 변별 자질로 삼는 것은 한국어 색채어가 무

채색과 유채색의 이원 구조가 아닌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색채어

에는 무채색과 유채색이라는 개념이 없고 기본 오색은 모두 동일한 기

준에 의해 변별될 수 있다.

<푸르다 파생 색채어>

새파랗다: 총 응답수 29개. 가을하늘(10), 맑은 하늘(6), 새싹(3), (맑은)

바다(3) 등의 순이었다.

파랗다: 총 응답수 44개. 하늘(24), 바다(7), 가을하늘(7), 겨울바다(2) 등

의 순이었다.

퍼렇다: 총 응답수 31개. 멍(17), 동해 바다(심해)(4), 바다(3), 추위에 떠

는 입술(2) 등의 순이었다.

시퍼렇다: 총 응답수 28개. 멍(20), 바다(2) 등의 순이었다.

새파랗다와 파랗다 , 퍼렇다와 시퍼렇다에서 거의 비슷한 색채 대

상물이 나왔다. 특히 퍼렇다와 시퍼렇다는 거의 동일하다. 새파랗다

는 파랗다에 비해 명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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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렇다(멍)
새파랗다 파랗다
(가을하늘) (하늘) 시퍼렇다(멍)
짙다 짙다 짙다

아주 밝다 밝다 어둡다

<희다 파생 색채어>

새하얗다: 총 응답수 37개. 눈(12), 깨끗한 이(4), 웨딩드레스(3), 흰빨래

(3), 흰 와이셔츠(2), 뭉게구름(2) 등의 순이었다.

하얗다: 총 응답수 47개. 눈(21), 종이(4), 구름(3), 백인의(깨끗한) 피부

(3), 하얀 크레파스(2), 창백한 얼굴(2) 등의 순이었다.

허옇다: 총 응답수 41개. (센)흰머리(13), (건강하지 않은) 창백한 얼굴(4),

환자복(2), 분칠한 얼굴(2), 멀건 죽(2) 등의 순이었다.

시허옇다: 총 응답수 25개. 백발(4), 안개(3), 백지(A4용지)(2), 창백한 얼

굴(2) 등의 순이었다.

새하얗다와 하얗다 , 허옇다와 시허옇다에서 거의 비슷한 색채 대

상물이 나왔다. 특히 새하얗다와 하얗다의 표색 범위와 초점 색채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새하얗다는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며 하얗다보다

표색 범위가 약간 좁다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허옇다와 시허옇다도

표색범위가 비슷하고 초점 색채가 같으나 허옇다의 색채 집중도가 높

으며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새하얗다(눈) 허옇다(센 머리)

하얗다(눈) 시허옇다(백발)
짙다 짙다

밝다 약간 어둡다

순수하다 불순하다

<붉다 파생 색채어>

발갛다: 총 응답수 36개. 홍조띤(상기된) 볼(27), 열나는 볼(2) 등의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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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벌겋다: 총 응답수 36개. 술취한 얼굴(5), 화난 얼굴(5), (부끄러워) 상기

된 얼굴(4), 달궈진 쇠(4), 노을(3), 피(3), 연탄불(2), 충혈된 눈(2), (햇볕

에) 화상 입은 피부(2) 등의 순이었다.

새빨갛다: 총 응답수 32개. 고추(4), 장미(4), 단풍(3), 루즈(3), 잘 익은 사

과(2), 립스틱 바른 입술(2), 피(2) 등의 순이었다.

빨갛다: 총 응답수 44개. 홍옥(사과)(8), 단풍잎(7), 장미꽃(6), 신호등(4),

피(3), 립스틱 바른 입술(2), 앵두(2) 등의 순이었다.

뻘겋다: 총 응답수 32개. 충혈된 눈(5), 피(4), 고추장(3), 모닥불(2), (검붉

은) 단풍(2), 정육점 고기(2) 등의 순이었다.

시뻘겋다: 총 응답수 32개. 피(17), 충혈된 눈(2), (과열된) 가스 난로(2)

드의 순이었다.

발갛다와 벌겋다는 안면색에 집중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발갛다는

비교적 밝고 순수하며 벌겋다는 비교적 어둡다.

새빨갛다와 빨갛다의 표색 범위와 초점 색채는 거의 비슷하다. 다

만 새빨갛다의 초점 색채가 채도가 좀 높은 듯하다. 뻘겋다와 시뻘

겋다의 표색 범위는 거의 같으나 초점 색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뻘겋다에 비해 시뻘겋다의 채도가 좀 높은 듯하다.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발갛다 빨갛다-새빨갛다 밝다

(홍조띤 볼) (홍옥) (고추)

벌겋다 뻘겋다-시뻘겋다 어둡다

(술취한 볼) (충혈된 눈) (피)

옅다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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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다 파생 색채어>

가맣다: 총 응답수 19개. 가마솥 뚜껑(4), 햇볕에 탄(가무잡잡한) 피부(2),

포근한 저녁 땅거미(2) 등의 순이었다.

거멓다: 총 응답수 26개. 흑인 피부(3), 먹구름(3), 눈동자(2), 노인 반점

(2) 등의 순이었다.

새까맣다: 총 응답수 40개. 머리카락(머리채)(9), 칠흑 같은(시골의) 밤(6),

숯(4), 연탄(3), 흑인의 피부(3), 탄 얼굴색(3), (어린 아이의) 눈동자(3),

검정 크레파스(2) 등의 순이었다.

까맣다: 총 응답수 41개. 머리카락(9), 까마귀(8), 칠흑같은 밤(5), (아기

의) 눈동자(4), 연탄(3), (여자의) 썬탠한 피부(2) 등의 순이었다.

꺼멓다: 총 응답수 36개. 숯(6), 검댕이(숯) 묻은 얼굴(3), 흑연(2), 연통의

그을음(2), 연탄(2), 밤에 보이는 산(한밤중 물체의 모습)(2) 등의 순이었

다.

시꺼멓다: 총 응답수 31개. 흑인 피부(7), 탄 밥(4), 연탄 나른 손(2), 볕에

탄 피부(2), (세수 안 한) 때에 절은 얼굴(2), 매연(2) 등의 순이었다.

새카맣다: 총 응답수 28개. 머리카락(6), 밤(4), 흑인의 얼굴(4), 연탄(4),

숯(2) 등의 순이었다.

시커멓다: 총 응답수 30개. 연탄(7), 흑인의 얼굴(3), 달도 뜨지 않는 밤

(3), 먹구름(2) 등의 순이었다.

까맣다 , 새까맣다 , 새카맣다의 표색 범위는 거의 같고 초점 색채

도 같다. 꺼멓다 , 시꺼멓다 , 시커멓다도 표색 범위가 거의 같고 대상

물의 초점 색채도 거의 같다. 전자는 후자보다 순수하고 윤기가 있다.

가맣다와 거멓다는 약간 옅은 검은 빛을 나타내며 가맣다가 좀 더

밝은 느낌을 준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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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다(머리카락) 밝다(윤기 있다)

가맣다 새까맣다(머리카락)

(가마솥 뚜껑) 새카맣다(머리카락)

꺼멓다(숯)

거멓다 시꺼멓다(흑인 피부)

(눈동자) 시커멓다(연탄) 어둡다(윤기 없다)

옅다 짙다

이상의 고찰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동일한 표색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들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점

이다. 특히 까맣다, 새까맣다, 새카맣다와 꺼멓다, 시꺼멓다, 시커멓다

의 경우 그 중복의 정도가 심하다. 이것은 한국어 색채어의 표현 가치

가 표색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같은 색채

에 몰려 있는 이러한 어휘들이 감정적 가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22).

다음으로 색채어의 중심 이동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각형

의 표색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검다 계열과 붉다 계열에서 보이는데

처음에는 표색 체계의 중심이었을 가맣다, 거멓다와 발갛다, 벌겋다

가 주변부로 이동하고 까맣다, 꺼멓다와 빨갛다, 뻘겋다가 중심의 자

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맣다는 멀다, 아득하다

의 의미로 더욱 많이 쓰이고 발갛다, 벌겋다는 주로 안색 표현에 쓰이

고 있다.

다음으로 표색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대립쌍이 무엇이며 대립하는

22) 김종택(1993)은 이런 현상을 정서 대립이라고 하여 한국어 감각어의 특징
적인 대립 기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 대립의 자질이 무엇인지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종택(1993), pp. 148-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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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난다. 표색 체계의 기본 대립쌍은 다음과

같다.

하얗다 - 허옇다

까맣다 - 꺼멓다

빨갛다 - 뻘겋다

파랗다 - 퍼렇다

노랗다 - 누렇다

이 대립쌍이 드러내는 공통된 대립 자질은 밝음 - 어두움이다. 이

들 대립쌍은 색채의 농담면에서는 모두 짙음을 표상한다. 표색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색채어 대립쌍을 앞에서 정리한 색채 스펙트럼에 대입

시키면 다음과 같은 표색 공간이 만들어진다.

빨갛다 까맣다

뻘겋다 꺼멓다

노랗다

누렇다

하얗다 파랗다

허옇다 퍼렇다

<한국어 색채어의 기본 표색 공간>

Ⅵ . 결어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는 한민족의 오랜 생활 전통과 문화를 반

영하여 독특하게 발달되어왔다. 색채어를 비롯한 한국어의 감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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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정밀하고 미묘하게 발달하였는데 이는 발화자의 느낌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한국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 색채어가 체계적이고 복잡하게 발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보려는 노력의 결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따

라 한국어 색채어가 지니는 표현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

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한국어 색채어의 특성과 표현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

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색채어의 지식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를 토대

로 색채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

한 작업의 첫 단계로 한국어 기본 색채어와 기본 색채어에서 파생된

주요한 색채 형용사들의 색채 표상의 체계를 밝힐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 결과 한국어 색채어의 표현 가치와 표색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새

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앟/엏- , 새/시- 형 파생 색채어의 초점 색

채와 한국어 색채어의 기본 표색 공간을 밝혀낸 것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어 색채어는 표색 가치만으로는 정확하게 변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은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 활용될 때 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다른 언어의 표색

체계에 대한 지식과 비교되어 그 특성이 명확히 파악될 때 더욱 유익

한 지식이 될 것이다. 다른 여러 언어의 색채 표현의 특성에 대한연구

결과를 찾아서 한국어의 색채 표현 체계와 비교하고, 이들 지식을 교육

적으로 유익한 정보로 선별하고 다듬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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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29(20대: 15, 30대: 12, 40대:2)

색채어 색채 대상물(전체)
색채 대상물

(20대 이하)

색채 대상물

(30대 이상)

검다 ~감

다

머리카락(8), 연탄(7), 숯

(5), 먹(2), 검은 고양이,

흙, 타이어, 잉크, 밤, 하

늘, 정장

머리카락(5), 연

탄(4), 겅은 고

양이, 흙, 타이

어, 잉크, 먹, 밤

숯(5), 머리카락

(3), 연탄(3), 정

장, 먹, 하늘

희다

눈(16), 백조(3), 구름(2),

종이(도화지)(2), 누에고

치, 소복, 솜, 갓난아기의

이불, 표백한 흰옷, 우유

눈(8), 종이(도

화지)(2), 소복,

백조, 솜, 구름,

우유

눈(8), 백조(2),

갓난아기의 이

불, 구름, 누에고

치, 표백한 흰옷

붉다

피(12), 장미(5), (바다에)

떠오르는 해(3), 불(2), 노

을(2), 고추, 진달래, 동백

꽃, 석류, 입술

피(5), 장미(4),

노을, 바다에 떠

오르는 해, 진달

래, 불, 동백꽃,

석류

피(7), 해(2), 불,

노을, 고추, 장

미, 입술

푸르다

하늘(14), 바다(7), 여름의

나뭇잎(4), 여름 산(2), 가

을 하늘, 제주 바다

하늘(9), 바다

(4), 여름 산, 가

을 하늘

하늘(5), 바다(3),

제주 바다, 여름

의 나뭇잎(4), 여

름 산

누르다 ~

노르다

익은 벼(7), 황금(4), 병아

리(3), 개나리(3), 황토(2),

보리밭, 가을 들판, 누룩,

메주, 은행잎, 누룽지, 모

래, 누렁이, 모과열매, 환

자의 얼굴

황금(4), 황토

(2), 개나리(2),

익은 벼(2), 병

아리(2), 메주,

누룽지, 누렁이

익은 벼(5), 가을

들판, 환자의 얼

굴, 모과 열매,

병아리, 모래, 은

행잎, 보리밭, 누

룩, 개나리

<부록2> 색채 대상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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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0인, 조사 대상 : 10대: 15명, 20대 : 25명, 30대:18명, 40대 : 2명)

색채어 색채 대상물 응 답수

가맣다

가마솥 뚜껑 (4 ), 햇볕에 탄 (가무잡잡한 ) 피부 (2 ), 포근한 저녁 땅거미 (2), 그을

은 얼굴색 , 그을음 , 쥐 , 수묵화 , 초점 없는 눈 , 아기의 눈동자 , 멀리 있는 회색

물체 , 벼루 , 먼지 , 어린아이 흙장난한 손 , 돌하루방

19

거멓다

흑인 피부 (3 ), 먹구름 (3 ), 눈동자 (2 ), 노인 반점 (2), 갈색이 도는 눈동자 , 흙탕

물 , 얼굴에 묻은 숯 , 연탄 묻은 얼굴 , 가마솥 , 가마솥 옆의 행주 , 흐린 날의

하늘 , 연기 , 쥐 , 멀리 있는 검고 뿌연 것 , 그림자 , 거뭇거뭇 난 수염 , 거머리 ,

근심으로 그늘진 얼굴 , 멍 자국 , 그을음

26

까맣다

머리카락 (9 ), 까마귀 (8 ), 칠흑같은 밤 (5 ), (아기의 ) 눈동자 (4), 연탄 (3), (여자

의 ) 썬탠한 피부 (2), 군밤 만진 손 , 속눈썹 , 담뱃재 , 여름에 탄 얼굴 , 고양이의

윤기나는 털 , 자동차 , 강아지 눈 , 구두약 , 연필심 , 조약돌

41

꺼멓다

숯 (6), 검댕이 (숯 ) 묻은 얼굴 (3), 흑연 (2 ), 연통의 그을음 (2 ), 연탄 (2 ), 밤에 보

이는 산 (한밤중 물체의 모습 )(2 ), 광부의 얼굴 , 때묻은 손 , 매연 , 불에 그을린

벽 , 머리털 , 스크린 , 불꺼진 방안 , 닳고 닳은 구두 , 검은 양복 , 먹구름 , 썬탠한

피부 , 쥐 , 장례식의 복장 , 머리카락 , 까마귀 , 밤 , 검게 그을린 노동자들의 피

부 , 어둠 속의 영화관 , 진흙

36

새까맣

다

머리카락 (머리채 )(9 ), 칠흑 같은 (시골의 ) 밤 (6 ), 숯 (4 ), 연탄 (3), 흑인의 피부

(3), 탄 얼굴색 (3), (어린 아이의 ) 눈동자 (3 ), 검정 크레파스 (2), 까마귀 , 숯검

댕이 , 구두 , 손톱 , 고양이털 , 광부의 얼굴 , 검은 도화지

40

시꺼멓

다

흑인 피부 (7 ), 탄 밥 (4 ), 연탄 나른 손 (2 ), 볕에 탄 피부 (2 ), (세수 안 한 ) 때에

절은 얼굴 (2), 매연 (2 ), 광부 얼굴 , 먹구름 , 먼지가 낀 창틀 , 어둠 , 탄광 지대 ,

탄광촌 석탄 , 원유 , 먹물 , 연탄 , 불에 그을린 색 , 검댕이 묻은 굴뚝 , 검정 볼

펜 ,

31

새카맣

다

머리카락 (6 ), 밤 (4), 흑인의 얼굴 (4 ), 연탄 (4 ), 숯 (2), 염색한 머리 , 석탄 , 그을

린 얼굴 , 눈동자 , 까마귀 , 개미떼 , 검은 구두약 , 먹물
28

시커멓

다

연탄 (7 ), 흑인의 얼굴 (3), 달도 뜨지 않는 밤 (3), 먹구름 (2 ), 더러운 얼굴 , 더러

운 손 , 머리카락 , 늦은 밤 , 공장 폐수 , 탄 음식 , 암흑 , 광택이 없는 플라스틱 ,

먹물 , 숯을 만진 손 , 자동차 매연 , 컴퓨터 바탕화면 , 까마귀 , 하얀 옷의 때 , 동

굴

30

하얗다

눈 (21), 종이 (4), 구름 (3 ), 백인의 (깨끗한 ) 피부 (3 ), 햐얀 크레파스 (2 ), 창백한

얼굴 (2 ), 생크림 , 솜사탕 , 솜 , 소국 , 분필 , 비둘기 , 토끼털 , 치아 , 형광등 불빛 ,

화장한 피부 , 면사포 , 센 머리

47

허옇다

(센 )흰머리 (13 ), (건강하지 않은 ) 창백한 얼굴 (4 ), 환자복 (2), 분칠한 얼굴 (2 ),

멀건 죽 (2), 뭉개구름 , 흰수염 , 내리는 눈 , 눈자위 , 눈 내린 산 , 밀가루 , 분필가

루 , 우유에 물 탄 것 , 우유 , 안개 , 낡은 형광등 , 청포묵 , 허벅지 , 환자의 핏기

없는 피부 , 교실 안의 벽 , 얼굴에 피는 버즘 , 시체 , 비듬

41

새하얗

다

눈 (12 ), 깨끗한 이 (4 ), 웨딩드레스 (3 ), 흰빨래 (3), 흰 와이셔츠 (2), 뭉게구름 (2 ),

안개꽃 , 광명 , 창백한 얼굴 , 도화지 , 복사지 , 피부 , 생쥐 , 형광등 , 나프탈렌 , 찹

쌀가루 , 쌓인 눈의 풍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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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허옇

다

백발 (4 ), 안개 (3), 백지 (A 4용지 )(2 ), 창백한 얼굴 (2 ), 귀신 얼굴 , 강시 얼굴 , 잘

닦은 이 , 은빛 머리 , 서릿발 , 청바지 , 할아버지 수염 , 빛바랜 종이 , 투명한 물

주머니 , 형광등 , 연탄재 , 쌀뜨물 , 눈부신 햇살 , 재

25

발갛다
홍조띤 (상기된 ) 볼 (27 ), 열나는 볼 (2), 충혈된 눈 , 아기의 볼 , 술먹은 사람 얼

굴 , 입술 , 손바닥 , 잘 익은 사과 , 숯불
36

벌겋다

술취한 얼굴 (5 ), 화난 얼굴 (5 ), (부끄러워 ) 상기된 얼굴 (4), 달궈진 쇠 (4), 노을

(3), 피 (3), 연탄불 (2 ), 충혈된 눈 (2 ), (햇볕에 ) 화상 입은 피부 (2 ), 난로불 , 난

로 옆에서 상기된 볼 , 상처난 발등 , 아기의 짓무른 엉덩이 , 해 , 얻어맞은 볼

따귀

36

빨갛다

홍옥 (사과 )(8), 단풍잎 (7 ), 장미꽃 (6), 신호등 (4 ), 피 (3 ), 립스틱 바른 입술 (2),

앵두 (2 ), 노을 , 홍시 , 딸기 , 충혈된 눈 , 연탄불 , 진하게 버무린 김치 , 불 , 소방

차 , 빨강 크레파스 , 빨간 매직 , 빨간 색의 꽃 , 원숭이 엉덩이

44

뻘겋다

충혈된 눈 (5 ), 피 (4 ), 고추장 (3 ), 모닥불 (2 ), (검붉은 ) 단풍 (2 ), 정육점 고기 (2 ),

언 볼 , 앵두 , 원숭이 엉덩이 , 인공기 , 흉한 립스틱의 색 , 코피 , 닭벼슬 , 달궈진

쇠 , 화난 얼굴 , 수박속 , 노을 , 화재 현장 , 팥죽 , 석류알

32

새빨갛

다

고추 (4 ), 장미 (4), 단풍 (3), 루즈 (3 ), 잘 익은 사과 (2 ), 립스틱 바른 입술 (2 ), 피

(2), 술취한 얼굴 , 앵두같은 입술 , 매운 떡볶이 , 감 , 홍옥 , 구두 , 일출 , 빨간 물

감 , 체리 , 동물을 아래위로 다 빨강 크레파스 칠했을 때 , 회초리 맞은 자리

32

시뻘겋

다

피 (17 ), 충혈된 눈 (2 ), (과열된 ) 가스 난로 (2), 잘 익은 고추 , 단풍잎 , 체리 , 자

두 , 황토물 , 용광로 , 대장간의 불 , 화재 현장의 불길 , 굳어가는 피 , 녹 , 립스틱
32

파랗다 하늘 (24), 바다 (7 ), 가을 하늘 (7), 겨울바다 (2), 파랑새 , 청바지 , 냇물 , 동해바다 44

퍼렇다
멍 (17 ), 동해 바다 (심해 )(4), 바다 (3), 추위에 떠는 입술 (2), 가을하늘 , 청자 , 출

렁이는 호수 , 하늘 , 파
31

새파랗

다

가을하늘 (10 ), 맑은 하늘 (6 ), 새싹 (3 ), (맑은 ) 바다 (3 ), 동해바다 , 놀란 아이 ,

들 , 물감 , 질린 얼굴 , 에메랄드
29

시퍼렇

다

멍 (20 ), 바다 (2 ), 동해바다 , 노한 바다 , 깊은 물 , 추위에 떠는 아이 , 새벽녘의

밤하늘 , 먹구름이 낀 하늘
28

노랗다
병아리 (11), 개나리 (9 ), 은행잎 (8), 바나나 (2 ), 계란 노른자 , 단무지 , 질린 얼굴 ,

나비 , 레몬 , 비옷 , 해지는 풍경 , 프리지아꽃 , 튤립 , 노랑 분필 , 노랑 저고리
41

누렇다

누렁이 (13), 익은 벼 (7 ), 안 닦은 이 (7 ), 황달 걸린 얼굴 (3 ), 담뱃진이 묻은 이

(2), 똥 (2 ), 색바랜 내의 (2), 누렁소 (송아지 )(2), 가을 들판 , 메주 , 메주콩 , 익은

보리 , 모래 , 은행잎 , 색바랜 채소 , 가을 들판 , 삼베옷 , 누룽지 , 낙엽

49

샛노랗

다

개나리 (10), 병아리 (8 ), 은행잎 (4), 잘익은 (농익은 ) 참외 (2), 레몬 , 치자 물들인

것 , 금 , 오렌지주스 , 아이들 우산 , 귤 , 유채꽃밭 , 멀미하기 전 아기 얼굴 , 노란

병아리 그림 , 노랑 색상지

34

싯누렇

다

안 닦은 이 (6), 누렁이 (2), 황금 (2 ), 흙탕물 (황토물 )(2 ), 술꾼의 이빨 , 누룽지 ,

진도개 털빛 , 오렌지 , 말라가는 이삭 , 벼 , 한지 , 똥 , 누렇게 뜬 얼굴 , 호두 , 귤 ,

신 김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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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색채의 느낌 조사 결과

색채어 색채의 느낌

가맣다 멀다 (2 ), 흐리멍텅하다 , 가라앉음 , 어둡다

거멓다 답답하다 , 부드럽다 , 멀다 , 근심 , 탁하다

까맣다 섹시하다 , 귀엽다 , 맑다 , 진하다 , 강하다 , 강렬하다 , 분명하다 , 답답하다 , 망각

꺼멓다 어둡다 , 지저분하다 , 칙칙하다 , 탁하다

새까맣다 집중 , 순수하다 , 강렬하다 , 선명하다 , 아름답다

시꺼멓다 두렵다 , 고요 , 더럽다 , 지워지지 않는다 , 지저분하다 (2 )

새카맣다 무섭다 , 멀다 , 답답하다

시커멓다 지저분하다 (2), 무 , 더럽다

하얗다
좋다 (3 ), 순수하다 (3 ), 깨끗하다 (2 ), 아름답다 , 눈부심 , 아프다 , 밝다 , 행복 , 포근

하다 , 고요하다

허옇다 초라하다 (2 ), 슬프다 , 측은하다 , 불안 , 서글프다 , 포근하다 , 춥다 , 병

새하얗다
깨끗하다 (6 ), 순결하다 (3), 눈부시다 (2), 귀엽다 , 상쾌하다 , 차갑다 , 밝다 , 순수

하다

시허옇다 변질 , 춥다 , 눈이 부시다 , 창백하다 , 슬프다 , 시리다

발갛다 부끄러움 (2 ), 흥분 (2 ), 설렘 , 기분좋다 , 귀엽다 , 부드럽다 , 뜨겁다 , 예쁘다

벌겋다 흥분 (3 ), 뜨겁다 (3 ), 활기 (2), 불안 (2 ), 강렬하다 , 당황 , 노여움

빨갛다
정열적 (2 ), 밝다 (2), 예쁘다 (2 ), 아름답다 , 선동적 , 혼란 , 욕망 , 강렬하다 , 위험 ,

달콤하다

뻘겋다 피곤하다 , 어둡다 , 맵다 , 열기 , 나쁘다

새빨갛다 강렬하다 (2 ), 맛있다 , 단순하다 , 야하다 , 위험 , 거짓 , 우습다 , 나쁘다

시뻘겋다
무섭다 (3 ), 탁하다 (2 ), 어둡고 강렬함 , 충격적 , 잔인함 , 뜨겁다 (2 ), 공포 , 두려움 ,

부정적 , 소름 끼치다

파랗다
시원하다 (4 ), 맑다 (4 ), 무한하다 , 상쾌하다 , 깨끗하다 , 산뜻하다 , 평온 , 청춘 , 깊

다 , 투명하다 , 밝다 , 기분좋다

퍼렇다 답답하다 , 움찔 , 고통 , 어둡다 , 무섭다

새파랗다 산뜻하다 (2 ), 신선하다 (2 ), 젊음 , 친근 , 어리다 , 밝다 , 맑다 , 희망 , 청명하다

시퍼렇다
무섭다 (2 ), 섬뜩하다 , 차갑다 , 위협 , 춥다 , 싸늘하다 , 차갑다 , 음침하다 , 어둡다 ,

아프다

노랗다
밝다 (3 ), 따뜻하다 (2 ), 예쁘다 (2 ), 낭만적이다 , 어리다 , 귀엽다 , 상쾌하다 , 산뜻

하다 , 생명력 , 화려하다 , 시작

누렇다
더럽다 (3 ), 편안하다 (2 ), 지저분하다 (2), 어색함 , 불쌍하다 , 친근하다 , 안전 , 아

프다 , 풍요롭다 , 탁하다 , 촌스럽다 , 풍성하다 , 향토적 , 포근하다 , 낡음

샛노랗다 예쁘다 (2 ), 시작 , 귀엽다 , 현기증 , 강렬하다 , 신선하다 , 어리다 , 산뜻하다

싯누렇다 더럽다 (2 ), 탁하다 (2 ), 끝 , 지저분하다 , 시다 ,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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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대한 고찰

엄 훈

한국어 색채어는 한민족의 오랜 전통 문화를 반영하여 매우 정밀하

고 미묘하게 발달하였다. 색채 표현의 복잡성은 발화자의 느낌과 태도

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한국어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한국어 색채어가 체계적이고 복잡하게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보려는 노력의 결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어 색채어가 지니는 표현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노력

의 일환으로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를 연구하였다.

한국어 색채어의 특성과 표현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

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채어의 지식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

를 토대로 색채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필자

는 한국어 색채어의 색상 스펙트럼을 밝히기 위해 색채의 대립 관계와

혼색 표현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기능을 객관적으

로 기술하기 위하여 60명의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앟/엏- 형 및 새/

시- 형 파생 색채어 26개의 색채 대상물을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와 표현 가치에 대하여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색채어의 기본 표색 공간

-앟/엏- 형 및 새/시- 형 파생 색채어의 초점 색채

-앟/엏- 형 및 새/시- 형 파생 색채어 간의 상대적 표색 기능

표색 기능의 기본 대립 자질, 즉 밝음 ↔ 어두움, 옅음 ↔ 짙음

이와 아울러 한국어 색채어는 표색 가치만으로는 정확하게 변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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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tract >

About colour representation sy stem

of Korean colour terms

Um , Hoon

Korean colour term s have been developped delicately in the long

history of traditional culture. T he complexity of Korean colour term s

is important trait of Korean language that is appropriate to represent

feeling s and attitudes of speeker s.

But the study for the trait s and the representative values of

Korean colour term s was not enough up to the present . I examined

the colour representation sy stem of Korean colour term s to make

clear the representative values of Korean colour term s.

F or this purpose, I attempted to describe intuitional knowledge of

native speeker s about colour term s. I surveyed colour object s

corresponding to 26 Korean colour term s with the affix -앟/엏-

and 새/시- with 60 native speeker s.

As a result , I defined

basic colour representation space of Korean colour term s

the focal colour s of Korean colour term s with the affix -앟/엏-

and 새/시-

the relative function of colour representation of Korean colour

term s with the affix -앟/엏- and 새/시-

In addition , I defined that Korean colour term s often can not be

distincted precisely with the colour representative value only .


